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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보 - 새로운 방적 경영 모델로서 독특한 원사도 적극 개발 

도코보는 1997년에 2만 추 규모의 나고야(名古屋) 공장을 폐쇄하고 일본 

내에서의 실 생산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었는데, 이제껏 방적으로 성공하고 

있어 장차 방적 경영의 독특한 모델 케이스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방적 스타

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방적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도

코보 외에는 이와 같은 유례가 없다. 

일본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면, 다품종, 소로트, 즉납(卽納) 체제를 유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일본의 대부분의 방적이 그러한 방향으로 경

영하고 있다. 물론 일본 내 방적 공장 중에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 방적 거점

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본 내 공장을 “주(主)”로 하고 해외 

공장을 “종(從)”이라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개발된 차별화 실

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도코보는 특수사는 일본 내에 있는 협력 공장에서 생산하고, “마하바라”와 

같은 인도 면사는 제휴하고 있는 다각 경영 기업 집단인 람코(RAMCO) 그룹

에서 생산하고 있다. 도코보는 이들 그룹의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일본 

내 공장처럼 주종 관계와 같은 관리는 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그룹의 공장들은 세계의 첨단 기술 정보를 재빨리 받아서 분

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컴팩트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함으

로써 이토추(伊藤忠) 상사와 같은 무렵에 컴팩트 정방기를 구입하기에 이르

렀다. 



컴팩트 정방기 메이커는 그 당시 일본의 면 방적이 계속 축소되고 있었으

므로 일본보다도 인도나 중국으로 판매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다른 어

느 방적 공장보다도 앞질러 컴팩트사를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도코보의 개발 의욕은 일반적인 컴팩트사뿐만 아니라, 컴팩트 정방 교연사 

“알티마 Duo”도 2004년에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잔털이 적은 

컴팩트사를 정방 교연해 봐도 잔털이 적은 점은 다른 정방 교연사와 별차가 

없어 별다른 장점이 없다는 평도 있었으나, 도코보는 컴팩트 정방 교연에서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 본 결과, 여러 면방 기업으로부터 “미래의 방적 경영 

모델의 한 케이스”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된 것 같다. ♣  


